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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EAI)이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에서 선거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연구 성과로 발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얀마

와 같이 외부에 공유된 자료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연구자 또한 매우 적으며 접근이 쉽

지 않은 지역에 직접 발로 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서베이는 현 군부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총선의 공정성과 총선 이후 구성될 정

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 등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에 앞서 먼저 조사 

대상인 꺼친주(까친주)와 만달레주는 매우 대조적인 지역입니다. 꺼친주(Kachin State, 

170만 명)는 꺼친족이 다수(약 40%)를 이루면서도 장기간 꺼친주의 자치를 희망하는 꺼친

독립기구(KIO)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입니다. 또한, 식민시기 기독교를 받아들여 주민의 

33.8%가 기독교도(불교는 64%)입니다. 흔히 미얀마 사회가 버마족과 불교도 중심으로 묘사

되는 것을 참조할 때 꺼친주는 지역색이 있는 곳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달레주(Mandalay Region, 610만 명)에는 마지막 왕조 꽁바웅의 수

도들이었던 쉐보(Shwebo), 아마라뿌라(Amarapura), 만달레(Mandalay)와 함께 현 수도인 

네삐도(Nay Pyi Taw)가 있으며, 미얀마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가 전

체 인구의 96%를 차지하니 전체 인구에서 불교도(약 90%)보다 많으며, 버마족이 집중적으

로 거주합니다. 메익틸라(Meiklhtila)는 미얀마 최대의 군사도시이므로 친군부정당으로 알려

진 USDP의 선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버마족이 거주하는 지역(Region)에서 

절대적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NLD의 승리는 기정사

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꺼친주는 2010년 총선, 2015년 총선에서 꺼친족 소수종

족 정당(지역 정당)이 난립하여 의석수 획득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를 교훈으로 

2020년 총선에서는 세 개의 정당이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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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당(의석수 점유: 상-하-지방, 2015 기준) 통합 신당
∙Kachin Democratic Party (-)
∙Kachin State Democracy Party (0-1-3)
∙Unity and Democracy Party of Kachin State (0-0-1)

Kachin State People's Party

<표 5> 꺼친주 지역 정당의 통합 

두 지역의 총선 결과는 <표 2>와 같습니다. 꺼친주의 경우 NLD가 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USDP가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꺼친 지역정당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

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NDP)이 의석수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통합의 과제를 받

았습니다. 리수족(Lisu) 정당(LNDP)는 리수족 거주지역에서 지방의회 당선자를 배출했으므

로 이와 같은 구도는 향후 선거에서도 유지될 것입니다. 

     

NLD USDP KSPP SNLD NDP LNDP 무소속 합계

꺼친주
상원 10 1 1 12
하원 12 5 1 18
지방 28 4 3 1 1 2 1 40

만달레주
상원 12 12
하원 35 1 36
지방 57 57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국민민주주의연합
USDP(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연방단결발전당
LNDP(Lisu National Development Party) 리수족발전당
KSPP(Kachin State People's Party) 꺼친주국민당
NDP(New Democratic Party-Kachin) 신민주당-꺼친 
SNLD(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샨족민주주의연합

<표 6> 꺼친주와 만달레주 총선 결과

2015년 총선에서 USDP는 만달레에서 15석(상 2, 하 5, 지 8)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네삐도 한 지역에서 USDP 대표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패배했습니

다. 군사도시인 메익틸라에서도 NLD가 승리했으니 민심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USDP는 버마족이 다수 거주하는 행정주(Region)에서 상원의석을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

했고, 하원도 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USDP의 위기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군 수뇌부를 비롯하여 USDP는 축소될 영향력을 우려했고, 급기야 총선이 끝난 뒤 

선거부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쿠데타의 명분도 선거부정이었고, 쿠데타 이후 새로 임명된 

연방선거위원회는 유권자 명부부터 조사하여 국영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NLD 정

부의 선거 자체가 엉터리였다고 항변합니다. 

Asian Barometer Survey(2015)에 따르면 응답자의 55%, 62%가 2010년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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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치러질 것으로 답했으나 PACE(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선은 응답자의 94%가 자유롭고 공정

한 총선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연방선거위원회(UEC)의 독립성과 중립성, 업무 역량 문제로 

공정한 선거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UEC 소속 15인의 위원이 모두 

NLD와 가까운 관계이고,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선거 연기 여론이 

형성되자 UEC의 의견을 배제하고 선거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내 NGO뿐만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HRW)조차 정부 비판에 대한 형사 처리, 관영 언론의 특정 정당 차별과 경

쟁 정당에 대한 검열, 선거 감시자의 활동 제한, UEC의 독립성과 문제 해결 역량 부족 등

을 지적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연방선거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선거부정 관련 의

혹을 일축했으나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군부와 친군부 정당을 만족스럽게 하는 데

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아웅산수찌 정부의 국정 수행 평가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PACE(2020, 27-28)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영역과 수입 증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

정이 높고, 인프라가 약간 개선된 것 이외에 정부의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

가고문, 즉 아웅산수찌에 대한 높인 신뢰도는 군부와 정당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림 3>참조). 이는 EAI의 조사 결과인 미얀마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즉 버마족이 다수를 이루는 만달레주에서는 아웅산수찌와 NLD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기대감을 놓지 않고, 꺼치주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3>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단위: %)

       

        출처: PACE(2020a, 20), Welsh and Huang(2016, 57)에서 재작성.

군부 쿠데타와 관련하여 EAI의 조사대로 국민 절대 다수는 명분이 없으며 군부 통

치에도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명백해 보입니다. 시민의 힘으로만 군부를 이길 수 없으니 국

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



전히 국민통합이 완성되지 않는 미얀마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민주주의의 회복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장래 혼란보다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것

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향후 기회가 있을 경우 꺼친주보다 더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샨주(Shan State)와 같은 지

방에서도 연구 수행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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